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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제대 스마트물류학과, 다롄이공대와 스마트물류 전문인력 양성
MOU 체결

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가 23일 다롄이공대학교와 스마트물류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

하고 있다.(사진=김해시 제공)

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는 23일 다롄이공대학교와 스마트물류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

결했다고 밝혔다.

다롄이공대학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위치한 이공계 중심 국공립종합대학으로 학부, 대학원

생 4만명이 재학 중이다.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육성제도 회원학교로 선발된 뒤 정부의 각

종 지원 속에 급성장했으며 중국 내 대학평가에서 6성급(세계 최고 수준)을 획득한 동시에 30위

권 내에 포함되는 등 명문대학교로 부상하고 있다.



협약 주요 내용은 양 대학의 스마트물류 분야 협업을 위한 학생과 교수 간 교류, 공동 컨퍼런스

개최, 핵심 분야 R&D 공동연구 등이다.

김민재 학과장은 “인제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성공적 유치와 운영을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”며

“다롄이공대학은 랴오닝성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특히 이공계열 분야 R&D 역량이 매우 뛰어

난 대학이다. 다롄시는 해안에 인접해 항공, 항만, 철도가 지나는 트라이포트이자 인구 750만명

의 대도시로 물류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대학 간 교류에서 나아가 김해시와

다롄시의 협업 활성화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다롄이공대학교 경제경영대학장 신예 교수는 “김해시는 다롄시와 매우 긴밀한 관계이며 김해와

부산은 지리적으로 산업구조적으로 다롄시와 매우 비슷해 양 도시, 양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이 이

뤄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인제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선정을 기원하며 올 7월에 있을 물류, 교

통 분야 국제컨퍼런스도 참석해주길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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